
고분자응집제 수요 연 10% 신장
국내 가동률 5 0 %선 불과 … S N F·C a l g o n제품 등 2 6 0 0톤 수입

국내 PAA(Polyacryl Amide)계고분자응집제 수요는 연간 1만톤 규모로 연평균 10% 이상 증가세를

보이고 있다.

그러나 이양화학·송원산업·코오롱 등 국내공급 3사의 가동률은 9 1년 기준 5 0 %선에 불과하고, 원

가상승 및 제반경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오히려 하락, 각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

알려졌다.

이양화학(대표 신창덕)은 3 5 0 0톤의 생산능력중 지난해 관납 6 0 0톤을 포함 2 4 0 0톤을 생산해 7 0 %의

가동률을 보였으며, 79년 생산을 시작한 송원산업(대표 박경재 )은 2 0 0 0톤 생산능력중 9 0 0여톤을 생

산해 5 0 %에도 못미치는 가동률을 보였다.

그리고 일본의 三菱化成 기술제휴로 9 1년 6월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(대표 하기주)은 1 5 0 0톤중 5 0 0톤

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수입품은 프랑스의 S N F제품과 영국의 Allied Colloids, 미국의 C a l g o n제품이 연간 1 0 0 0여톤씩

수입돼 국내시장의 25%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.

P A A가격은 국산 A n i o n계가 k g당 3 0 0 0원, Cation계가 4 0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, 이는 지난해에

비해 k g당 1 0 0원 정도가 인하된 것으로, 코오롱의 신규참여와 이양화학과 송원산업의 생산물량 확

대, 수입품의 가격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 

또 매년 공식적으로 6 0 0톤씩 납품되는 조달청 관납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동결된 상태로 전량 C a t i o n

계인데 k g당 2 8 9 3원 수준이었다.

조달청 관납은 국내공급업체들의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, 90년, 91년은 이양화학이 각각 6 0 0

톤을 공급했고, 올해는 송원산업에 낙찰됐다.

관납가격은 시중판매가격보다 워낙 싼 가격이여서, 올해도 수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고분자응집제 수요는 사회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, 정부의 하수종말처

리장 증설 등으로 연간 10%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에따라 코오롱은 오는 9 4년 하반기에 연간 1 5 0 0톤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,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

솔화학은 삼성기술연구소와 자사연구팀이 공동개발, 100억원을 투자, 연간 4 5 0 0톤 규모의 E m u l s i o n

타입 고분자응집제 생산을 목표로 지난 9월 전주에 공장건설을 시작, 내년 5월 준공예정이다.

Emulsion 타입은 현재 국내에서 U n i c o가 연간 4 5 0 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, 자동화가 가능하고 폐수성

상에 맞는 응집제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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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업체

①국내공급

이양화학

송원산업

코 오 롱

유 니 코

수 입 업 체

②수 입

유천E N G

U n i c o

코 칸

합 계

수입국

Allied Colloids(영)

S N F (플)

C a l g o n (미)

생산능력

2 , 5 0 0

2 , 0 0 0

1 , 5 0 0

4 , 5 0 0

생산량

2 , 0 0 0

9 0 0

5 0 0

3 , 6 0 0

생산량

9 0 2

1 , 1 5 8

4 2 0

2 , 6 0 8

주) ① 이양·송원·코오롱 분말기준, 유니코 액상기준 ② 분말·액상포함

(단위:톤)
<표> 유기고분자응집제 시장현황


